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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0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Aging)”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 Parse 이론을 적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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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menological Study on Aging of Women in 40’s and 50’s
- Applying the Parse's Theo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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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the essence and meaning of the experience of ‘aging,’ as a process of 40’s 
and 50’s women in Korea by applying the Parse’s Human Becoming theory (2002). Methods: Data was col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2013, using th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formal 
interview and analyzed following Colaizzi method. After IRB permission and informed consent from the participants, 
all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MP3 recorder and transcribed for analysis. Results: Data analysis revealed 112 
of meanings, 33 key subject words, 8 subject phrases, and 4 categories. The main themes were elaborated as 'going 
down' ('Being changed of body and mind', 'Being considered on my identity'), 'going up' ('Being expanded of pro-
ductive role', 'Being transcendent multi-dimensionally'), 'pausing' ('Becoming more thoughtful about family', 'Looking 
back'), 'going forward again' ('Age is just a number, 'Contemplating of life and death'). Experiences in aging among 
women in 40's and 50's enlightened with Parse's theory of Human Becoming in terms of 'going down', 'going up', 
'pausing', 'going forward again' appeared simultaneously, rather than consecutively. Conclusion: Women in 40's and 
50's require holistic nursing intervention with physical, psychological, socio-economical, and spiritual aspects, rather 
than focusing on problematic physical symptom relief and prevention of further conditions.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various nursing intervention considering on different environment, type of experience, and level of human becoming,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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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주어진 상황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상황에서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과거, 현재, 미

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현재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1]. 또한, 

인간은 환경과 역동적으로 상호교환을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개방적인 존재로 ‘인간 되어감의 구조’는 ‘인간-

우주-건강’ 과정과 관계가 있으며, ‘인간 되어감’은 개인에 따

라 독특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인간 되어가는 과정을 

생애 주기별 연령으로 구조화시켜 영유아기, 아동 전기,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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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분류한다. 

Erickson은 그중에서도 중년기를,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일을 통해 자기가 속한 문화를 계승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

는 생산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한 세대를 책임지는 주체 세력

으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중년여성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

성원이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아가게 하

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2].

일반적으로 중년이 시작되는 40대를 ‘불혹’ 또는, ‘노년기 

전 단계’라고 한다. 이러한 중년의 시기는 어떻게 인식하느냐

에 따라서 황금기가 될 수도, 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러나 다양한 삶의 과정에서 목적을 잃고, 선택에 대한 후회와 

회환은 자기 침체에 빠지게 되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이르도

록 한다. 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 유교문화 사상에 젖

은 사회에서 사는 우리나라의 중년여성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

전히 교육, 문화, 사회, 경제 활동 등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경험해 왔고,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가정 및 사

회로부터 차별을 받기도 했으며[3], 가장 불행한 집단으로 조

사되기도 했다[4]. 또한 한국인 중년여성이 한국계 미국인 중

년여성에 비하여 안녕감을 비롯한 전체적인 건강증진행위를 

유의하게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5]. 게다

가 생애 주기에 따른 나이 구분은 여성들로 하여금 20~30대에

는 ‘결혼, 출산, 양육’, 40~50대에는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과 

지원’이라는 역할로 규범화하면서, 여성을 딸, 엄마, 아내로 

규정지으며 여성들의 다양한 삶과 역할을 배제시켰다. 더구

나, 폐경이라는 생물학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여성성을 상실하

는 관점으로 40~50대 여성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여성들

이 어떻게 ‘나이 들어감’을 경험하고 의미화 하는지 간과하도

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하는 시기에 오

히려 상실감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역설적인 경험

을 하도록 한다[6]. 

인간은 삶의 과정 안에서 희망, 기쁨/슬픔, 제한받는 느낌/

자유로운 느낌, 만족, 애통, 고통 등과 같은 건강과 관련된 보

편적인 체험을 한다[1]. 삶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건강도 ‘되어

감의 과정’으로 인간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경험

되므로 경험을 가진 개인만이 건강 문제를 기술하고, 타인과 

더불어 에너지 교환을 계속하며,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선택한 

가치를 통합하여 더 높은 단계의 구조로 전개되는 과정이다

[1]. 따라서 인간은 어떤 발달 단계에 있든 개인의 경험에 따라 

상승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결국 성장과 건강을 향해 끊임없

이 노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40~50대 여성을 대상

으로 연구되어 온 것을 살펴보면, 질병 관점의 갱년기 증상 완

화, 치료 및 관리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6~8]. 특히, 심장 질

환 예방[9], 골다공증 예방[10], 갱년기 증상 완화와 같은 신체

적인 증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11,12], 최근 들어 우울감[8]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0~50대 여성에 대한 관점이 

어느 일 시점에서의 신체적인 질병과 정서적인 문제에 집중되

는 것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간호학적

인 관점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강 관련 현상을 간호학적 관점에서 

특히, Parse의 ‘인간 되어감’이론에 입각하여 우리나라 40~ 

50대 여성의 인간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의미와 경험을 재조명하며,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심층적

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더욱이 한국의 가부장적 

양육 환경 내에서 성장한 여성으로서의 삶의 경험 중 ‘나이 들

어감’에 대한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그 내적 의

미와 구조를 밝히는 것은 인간의 생애 주기에서 40~50대 여성

의 개별적 경험 현상에 대한 모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신체적 증상에 따른 대처 중심의 질병 관점에서 벗어나 우

리나라 사회 문화 속에서의 40~50대 여성을 전인으로서 총체

적 건강(holistic health)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증진시

키는 건강 관점에서의 간호중재 개발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

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40~50대 여성들의 ‘나이 들어

감’에 대한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Parse의 간호학적 관

점으로 그 의미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간

호중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함이다. 이에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우리나라 40~50대 여성들은 어떻게 ‘나

이 들어감’을 경험하며 이들이 경험한 ‘나이 들어감’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Parse 의 ‘인간 되어감’ 이론의 간호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40~50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의 경험에 대해 그 본

질과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Colaizzi의 방법[13]을 이용하여 귀납적이고 서술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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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sonal Data of Study Participants

Participants age
Education 

Level
Occupation Religion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Dependents
Health
Status

Economic 
level

1 (Song**) 48 Junior 
college

graduate

Nurse None Married 2 sons
(1 college freshman 

& 10th grader)

Husband, 
2 sons

Good Above
average

2 (Chong**) 50 College
graduate

School
teacher

Christian Single None None Good Above
average

3 (Kim**) 42 Junior 
college

graduate

Accounting 
clerk: 

part-time

None Married 2 sons
(9th grader,
5th grader)

Parents-in-law,
husband,
children

Good Average

4 (Pyo**) 50 College
graduate

Housewife None Married 2 daughters
(1 college freshman & 

11th grader),
1 son (8th grader)

Husband
children

Good Above
average

5 (Hu**) 47 High
School

graduate

Hospital
employee

None Married 1 son
(college freshman), 

1 daughter
(10th grader)

Husband
daughter, son

Good Below
average

6 (Lee**) 43 College
graduate

Housewife None Married 1 daughter
(7th grader), 

1 son (4th grader)

Husband
daughter, son

Good Average

7 (Yun**) 51 Master's 
degree 
holder

Clinical
counselor

Buddhist Single None None Weak 
knee

Average

8 (Cho**) 43 College
graduate

Nurse None Married 2 daughters
(6th grader & 

7 year old one)

Husband
2 daughter,

Good Average

9 (Ko**) 59 Middle
school

graduate

Farmer Christian Married 2 sons (married) Husband Arthritis Above
average

로 기술, 분석한 질적 연구이다. 

2.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0~50대 여성으로 참여자의 진실성 있

는 인터뷰 자료를 충분히 얻고자 연구자와 사전에 친밀관계가 

형성된 여성들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적용성을 높이고자 

나이, 학력, 직업, 종교, 결혼 상태, 자녀수, 동거가족(구성원), 

건강수준,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의도 표출(maximum va-

riation sampling)하였고, 포화 수준에 이른 참여자는 총 9명

으로, 참여자의 인적 사항은 Table 1과 같다. 

연구에 앞서 기관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IRB-12- 

053), 자료수집기간은 2013년 2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자

료가 포화상태에 이르기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가 그들 

자신의 경험을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비구조

적인 질문법을 사용하였으며, 일대일 심층면담 기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참여자의 집, 병원 상담실, 정신보건센터 

등 연구참여자가 선호하는 장소에서, 매회 참여자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되었고 면담 횟수는 1~2회 

이상, 1회 면담시간은 4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을 참여자가 

스스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의 누락 방지

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참여자의 허락을 받고 녹음과 메모

를 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연구자가 그대로 필사하였다. 면담 

시행 전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설명하였고, 면담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

용될 것이고 익명성과 비밀 보장이 되며 참여자가 원할시 언

제라도 거절,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

서를 작성하였다.

3. 연구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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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연구의 가장 중요한 도구인 연구자는 간호 전문영역에

서 상담의 경험이 많아 인터뷰에 대한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고, 모두 박사과정에서 질적 분석에 관한 연구방법론 과목

을 수강하였으며, 박사과정 동안 동료 수강생들과 인터뷰 방

법 및 기술의 훈련과 점검 및 질적 자료분석을 훈련하였으며 

질적 연구 워크숍 및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 또한, 저자 

중의 한 명은 질적 연구방법으로 석사논문을 이수하였고, 연

구과정 전반에 질적 연구가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연

구대상자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하고자 하였고, 자료수집과 분

석 과정 전 과정에 연구자들의 편견과 개인적 경험이 참여자

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반성 과

정(reflexivity)을 유지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4.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본 연구자들은 Lincoln과 Guba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평

가 기준[14]에 부합되도록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생

생한 경험을 알아내고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꼬리에 꼬리

를 무는 질문을 통해 경험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얻도록 심층

면담을 하였다. 또한, 면담 즉시 녹음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

여 듣고 필사된 자료는 연구자들이 교차하여 읽고 토의한 후 

참여자들에게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본질적 의미를 추출

함으로써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

자 뿐 만 아니라 연구참여자가 아닌 40~50대 여성 5인에게 필

사된 내용이 40~50대 여성들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을 잘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validation)을 거쳐 적용성

(applicability)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일관성(consisten-

cy)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 선정과 심층면담의 방법 및 

과정, 자료수집과 분석의 전반적 연구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자 함으로 추후 반복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중립

성(neutrality)을 높이고자 연구자들은 처음부터 문헌고찰을 

하지 않고 현상의 의미와 본질을 추출하고자 하였으며, 개인

적 편견과 판단을 배제하고자 매 과정마다 공동연구자와 공유

한 후,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질적 연구방법론을 

함께 수강한 동료 박사 과정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끝으

로 질적 연구가인 지도교수의 자문과 검토를 받았다.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현상학적 자료분석방법 중 Colaizzi가 제시한 방

법[13]에 근거, 질적 연구의 엄정성[14,15]을 유지하여 분석

하였다.

우선 40~50 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을 얻기 위

해 참여자의 진술 내용을 보다 깊이 느끼고자 면접 상황, 표정, 

호소 등을 떠올리며 녹음된 면접 내용을 반복 청취하며 기술

하였다. 그리고 원 자료를 여러 차례 주의 깊게 읽으면서 의미 

있는 진술을 도출하였고, 통찰력과 직관력을 가진 분석기술로 

도출된 문장과 구로부터 참여자의 의도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주제어를 이용하여 중심의미를 구성하

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경험과 의도가 정확히 반영되었

는지 개별적인 전화통화, 전자우편 발송, 방문 등을 통해서 공

유하고 검토를 받았다. 그리고 40~50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

에 대한 경험의 현상 및 느낌과 관련된 중심 의미를 원 자료와

의 관련성을 재확인하면서 주제를 정하였고 주제 가운데 통합

할 수 있는 것 끼리 모아 주제묶음으로 주제 묶음을 다시 범주

화 하였다. 

연구결과

연구참여자는 9명으로 연령은 40대 5명, 50대 4명이었고 

이중 7명이 기혼자였고 나머지 2명은 미혼자였다. 연구참여

자들과의 심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12개의 의미 단위

가 추출되었고, 보다 상위 개념인 33개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주제를 묶어 최종적으로 8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Table 2). 

40~50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의 주요 범주는 ‘내 

몸과 마음의 변화됨’,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함’, ‘생산적 

역할이 확대됨’, ‘다차원적으로 초월하게 됨’, ‘가족에 대한 생

각이 많아짐’, ‘되돌아봄’, ‘나이는 숫자일 뿐임’ 그리고 ‘삶과 

죽음을 바라봄’이었으며 범주들의 통합으로 ‘내려감’, ‘올라

감’, ‘잠시 멈춤’, ‘다시 나아감’의 4개 개념이 도출되었다. 개

념과 범주별 주제 및 의미 있는 진술은 다음과 같다. 

【내려감】

범주 1: 내 몸과 마음이 변화됨 

‘몸이 변화됨’, ‘마음이 변화됨’의 주제로 구성되어, 40~50

대의 여성 참여자들은 ‘나이 들어감’에 대하여 근골격계, 소화

계 및 생식기능의 변화와 몸이 무겁다거나, 예전과 달리 몸이 

힘들다는 신체적 변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또한, 마음

이 조석으로 변하는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이 들어감’

은 늙어가는 것으로서 이전에 가졌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

차 어렵고 불편해지는 안 좋은 변화와 현상들을 가져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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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cess of Categorizing 

Derivation of meanings keyword
key

cluster

Heaviness of body, musculo-skeletal change, GI system change, reproductive 
function change, strenuous body

Changing body Being changed of 
body & mind

Fluctuant change of mind Changing mind

Choice of life as a housewife, no composure as housewife, role as a woman  Living as housewife Being considered 
on

my identityInactive and cringing in compare to the young, being loss of instinct
Loss of self-esteem, lack of ability, 
Burden and limitation of re-employment, 
Frustration and failure, 
Loss of elasticity, 
Confusion and helplessness, wish of passing through the period of dispair, 
going down to the bottom

Feeling of 
helplessness

Why don't they recognize?, Disappointment and misunderstanding Not being understood

Me myself becoming small
Myself lived as mother ONLY, hope of living as me, myself

Lightness of 
existence

Completion of giving birth and reproductive role Carrying on a family line Being expanded of 
productive role

Pleasure by children helping me, 
Pleasure by seeing growing children, Feeling of growth with children, 
Fun participating in children's activity
New change following children, 
Growing by meshing with children's experience

Rearing of children 
happily

Consolation and reward by reemployment Re-join in social activity

Expanding and extending, 
Sense of financial security, no more economic stress

Financial affluence

Being stabilized and mature
Gaining of maturity, learning through the process of living 

Being mature

Same daily routine
None of something special

Repeated daily life Looking back

None of good or bad thing
No comment

Being neutral

Having so much in head, looking back, 
Repenting

Looking back of life

Social attention
Aging is being OLD.
Negative recognition of being old.

Discomfort to social 
common notion

Betrayal by person
Bringdown to person

Looking back of 
human relations

Living the era of suppression Living with wearing 
a mask

New change, growth of experience simultaneously Being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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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cess of Categorizing (Continued)

Derivation of meanings keyword key cluster

Hot up personality
Increasing of interest to others

Being
friendly

Being transcendent 
multi-

dimensionally
Sharp sightedness, reason to overcome situation, broadmindedness to situation, 
mind control, aloofness reached to the age, emptying of relations

Change myself first 
Learning lessons from others' mistakes
Consideration to others
Put myself in other's place
Practice flexible thinking

Being flexible 
in thought

Taking care of the youth
Thinking well of others

Being generous

Comfortable social relations, Comfortable without make- up, Comfortable by aging, 
effort not to be depressed 

Being
comfortable

Acceptance of getting older, Acceptance of living in harmony, Seeing a situation 
as it is

Recognizing 
diversity

Understanding natural phenomenon 
Sympathy in books and broadcasting 
Discovery my experience in books

Being empathy

Thankfulness somehow
Thankfulness by seeing others
Thankfulness through faith

Thankfulness

Preciousness of family
Happiness by family
Priority of family rather than my job
Importance of family relations and communication
Children matter as first concern

Prioritizing 
family first

Becoming more 
thoughtful about 

family

Conflict with puberty kids, 
Communication problem with children
Different rearing pattern from husband

Considering on 
rearing children

Deepening of mind toward parent. being destitute by mother, lessening or 
burden by mother's passing

Considering on 
parent

Starting of husband's caring me Becoming to think 
husband well

Having no thought of aging 
Thought of staying at 20th
No rooms to think of age
No awareness of age

Having no awareness
on aging

Age is just a 
number

Heart fluttering to man, Understanding age of 40, 50 as the numbers, taken 
something for granted, getting older means keeping their own position, change 
of perception, period of wandering 

Interpretation 
about age 

Planning of new life, hope for work
Longing for passion, longing for happiness and future 

Hope of the 2nd life Contemplating of 
life and death

Worry about later years and preparation, Hate to be dependant to children,
own financial power

Worrying 
about later years 

Experience of acquaintance's death Way going of friends

Hoping natural death, considering on funeral type Preparing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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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있다. 

많이 걷거나 뛰면 옛날처럼 가볍지 않고 무겁다는 거... 

스트레칭도 자연스럽게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안되더

라고요. 몸이 굳어 가는 거 같아요. 생리도 불규칙하고 이

것도 끊겨 가겠구나 싶기도 하고...(참여자 5)

마음이 조석 번으로 변하는 것 같아. 어떤 때는 좋다, 

어떤 때는 슬프고, 어떤 때는 막 우울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다가 또다시 마음이 다잡아지고, 그것이 막~쳇바퀴 돌

아. 요새는 막~기폭이 심한 것 같아.(참여자 9)

범주 2: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함 

‘주부로 살아옴’, ‘무력감’, ‘이해받지 못함’, ‘존재감이 낮

아짐’ 의 주제로 구성되어, 40~50대의 여성 참여자들은 결혼

한 이후로 누군가의 엄마와 부인,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가족을 위해 집안일들을 하는 동안,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일

을 미뤄 오다 보니 비슷한 친구와 비교할 때 상대적인 무력감, 

실패와 좌절의 절망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주부로

서만 살아온 나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와 실망으로 

허무감을 느끼며, 살아온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등 존재감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자로서는 결혼하고 난 이후로 계속 누구 엄마 누구의 

부인으로 살잖아... 그동안 거의 가정주부로 있다가 사회

로 나가려고 할 때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지.

(참여자 3)

비슷한 친구를 보면, 어떤 직급을 갖게 되었거나,,, 그

런데, 나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그

런 게 있어요.(참여자 8)

내가 엄마로서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지.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인생은 없는 거야(중략)... 내가 아줌

마가 아닌 나로 전문성을 가지고 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

(참여자 4)

난 뭐지? 어찌 살아야 하지? 나이가 벌써 50인데... (눈

에 눈물이 그렁하면서) 하는 생각이 들긴 해.(참여자 2)

이상의 ‘내 몸과 마음의 변화됨’,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

함’ 의 범주는 40~50대 여성의 경험 중 잃어버리고, 낮아지는 

특성으로 분류되며 Parse의 슬프고 고통 받는 경험 양상과 관

련된다. 

【올라감】

범주 3: 생산적 역할이 확대됨 

‘대를 이음’, ‘기쁘게 자녀 키움’, ‘사회활동에 다시 참여함’, 

‘경제적으로 풍요로움’, ‘성숙해짐’의 주제로 구성되어, 40~ 

50대의 여성 참여자들은 자식을 낳아 대를 이음으로 집안에서 

부여받은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자녀의 성장 과정을 통

해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과거에 비해서 점차 늘어나는 살림

살이로 안정감과 경제적 여유를 누리며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

을 성장시키면서 성숙함을 얻고 세상을 향해 눈을 뜨는 경험

을 하고 있다.

불안한 건 없지만... 뭐 말 그대로 생산적인 건 다 했으

니까 애들 크는 거 보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참여자 3)

내가 직장생활하면서 힘들 때 우리 애들이 집안일도 해

주고 그럴 때 아, 정말 내가 아기 낳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

을 많이 하죠...(중략)... 중학교 들어가면 교복 사러 갈 때 

즐겁거든요. 교복 사 입히고,... 우리 아들 많이 컸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신경 써서 잘 

먹였더니 그래도 잘 컸구나 싶어서 뿌듯하죠.(참여자 5)

없는데서 시작해서 없이 살다가 조금씩 늘려가고 넓혀

가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좀 더 점점 발전되지 않을까 생

각하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고... 안정되는 것. 그런 거 

있잖아. 처음에는 못 살다가 해서 돈을 모으고, 보통 40대

가 되면 집도 사게 되고. 형편도 나아지고.(참여자 6)

본능을 잃는 대신에 성숙함을 얻는 것 같고.(참여자 7)

범주 4: 다차원적으로 초월하게 됨

‘친화적이 됨’, ‘생각이 유연해짐’, ‘너그러워짐’, ‘편안해

짐’, ‘다양성을 인정함’, ‘공감함’, ‘감사함’의 주제로 구성되

어, 40~50대의 여성 참여자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타인에 

대해 친화적이며, 유연한 사고와 너그러움, 편안함으로 다양

한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는 태도로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자신의 나이듦과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대로 수용할 줄 알며,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도 자기 경험과의 공통점을 찾고, 다른 

사람들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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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 활발해진 거 같아요. 말이 좀 늘어난 거 같아

요... 소통이 되어야 하거든요.... 옛날에 나는 새댁일 때 

그냥 뭐랄까 그냥 웃기만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말

도 많이 안 하고 그랬는데 점점 뭐... 애들 이랑 얘기도 해

야 하고 애 친구 엄마들 이랑도 만나서 얘기해야 하고 말

이 늘더라고요.(참여자 5) 

....(중략).... 내 나이가 되어서 사람이 유해지고, 좀 더 

똑같은 상황을 봤을 때도 넉넉해지고, 대범해질 수 있고, 

갖춰질 수 있는 게 그런 거 같아요.(참여자 1)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하나둘씩 생기고 하지만 더 편

해진 것 같아. 오히려 20대, 30대보다 더 편하고 좋아 지

는 것 같아. 꾸미지 않아도 되잖아.(참여자 6)

나이가 들어서 참 좋구나... 젊을 때는 한 가지 현상을 

가지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 좋

고 나쁜 것 등으로... 가치 편향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이

가 들면서 그런 것이 둥글둥글하게 수용된 다는 거예요. 

세상만사 다 이해되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좋다.

(참여자 7)

잠깐 하는 기도 시간에도 감사가 막~나와. 그렇게 좋

을 수 없어. 말할 수 없이... 특별히 뭐가 와서 그런 게 아

니라,, 주어진 일에, 이 정도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감사하는 거지.... 더 못한 사람도 

있고, 더 잘 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속에서 그냥 감사.

(참여자 9)

이상의 ‘생산적 역할이 확대됨’, ‘다차원적으로 초월하게 

됨’의 범주는 40~50대 여성의 경험 중 뭔가를 얻고 채우는 특

성으로 분류되며, Parse의 기쁘고 만족스러운 경험 양상과 관

련된다.

【잠시 멈춤】

범주 5: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아짐

‘가족이 우선시 됨’, ‘자녀 양육을 생각하게 됨’, ‘부모에 대

해 생각하게 됨’, ‘남편을 좋게 생각하게 됨’의 주제로 구성되

어, 40~50대의 여성 참여자들은 가족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

며 어떠한 선택의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자녀 성장과 함께 호흡을 맞

추려 하며, 돌아가셨거나 홀로 남으신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

이 더해짐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가족 구성원 중에서도 잘 

언급되지 않던 남편에 대한 생각과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가족의 행복, 가족

의 화목. 그 나머지도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만

약에 가족들에게 안 좋은(일) 가족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

라면 과감히 놓을 수 있는 거지.(참여자 3)

딸은 지금 사춘기인데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내가 말

을 해도 안 맞춰줘요. 약간 외롭다는 걸 느꼈어요. 주말에 

어디같이 갈까’그러면 귀찮다, 싫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참여자 5)

부모님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노인들 나

오면 생각나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텔레비전에서 

우리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 나오면 아...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셨는데... 생각 들면서 울컥하죠. 나이 드니까 더 

나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더 생각나더라고요. 지

금 어머니 살아 계신데 우리 어머니도 앞으로 같이 있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그런 생각이 들죠.(참여자 5)

애들 아빠가 조금씩 변해지는 것 같은, 나이 들으면 다 

변해진다고 하더니만~나이 들으면 사람이 좋아진다고 

하더구먼 ... 사람이 조금씩 좋아지고 내 말을 경청해 들

어주고, 같이 해주고.... 그전에는 경제권도 자기가 다 가

졌는데,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거... 나한테 다 주고.... 

(참여자 9)

범주 6: 되돌아봄 

‘일상이 반복됨’, ‘좋지도 싫지도 않음’, ‘삶을 돌아봄’, ‘사

회적 통념에 불편함’, ‘인간관계를 돌아봄’, ‘가면을 쓰고 살아

옴’, ‘성장해 옴’의 주제로 구성되어, 40~50대의 여성 참여자

들은 나이가 들면서 반복되는 일상을 인식하고 있지만, 좋지

도 싫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어떤 것에도 과하거나 지나침 없

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개인적 경

험과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을 통해 갖게 된 자세로 보이

며, 특히, 참여자들이 성장하고 활동해온 시대적 특징 속에서 

갈등과 대처 방법 등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저 그렇지 뭐~(무표정한 얼굴로 가끔씩 눈을 찡그

림)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참여자 2)

나이가 들면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건 극복이 되는 거

지 이것이 마인드 컨트롤이지(참여자 4)

나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 이 나이되고 엄마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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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나니...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돼(참여자 2)

아이들 교육비며 뭐며 해야 할 것들은 많은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 

시선에서는 이 사십 대에는 나이가 많은 여자로 치부가 

되는 것 같아(참여자 3)

연락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더라고... 대학 친

구들은 졸업하고, 어떤 일을 계기로 멀어지게 되었어. 그

때 친구고 뭐고 좀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더라고...

(참여자 2)

가면을 쓰고 살아서 뭐가 본 마음 인지도 모르겠다. 우

리 세대는 좋아도 좋은 척하면 안 되고, 싫어도 노골 적으

로 싫어하면 안되었던 거 아니야? 너무 오래 나를 억누르

고 살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참여자 2)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과 내가 같이 커갈 때 내경험과 

애들의 경험이 맞물릴 때 내 규모도 커져. 30대 규모 40대

의 규모 20대 경험 30대 경험 틀려.(참여자 4)

이상의 ‘가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됨’, ‘되돌아봄’ 의 범주는 

40~50대 여성의 경험 중 지금까지 뭔가를 선택하면서 지내온 

과정을 돌아보는 특성으로 Parse 이론의 ‘인간되어감‘원리 2

중 기능과 제한을 동시에 경험하는 양상과 관련된다.

【다시 나아감】

범주 7: 나이는 숫자일 뿐임

‘나이 듦을 인식 못함’, ‘나이에 대해 해석함’의 주제로 구성

되어, 40~50대의 여성 참여자들은 나이 듦을 인식하지 못하

거나 나이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

하여 나이에 대해 해석하고 있다. 이는 이들의 주관적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현저히 낮음을 보였고, 또한 나이 들어감에 대

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현재의 나이에 이른 것에 대해서 오히

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나이 든 사람을 대하건 적은 사람을 대하건 내 마음은 

20대에 머물러 있어요. 왜 20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가 제일 좋았던 때였던 거 같아요... 그때가 내 인생의 전

성기여서 그런 건지? 그 시절이 그리워서 그런 건지? 그거

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한창 예뻤던 그 시절에 머물러요. 

(참여자 5)

나이가 들면,,.. 할머니 되면 참 비참할 거야~했는데... 

40대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때 불안정했던 

것보다,, 이게 더 낫더라고요. 이게 틀린 거구나... 40대 

되어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나도 할머니가 될 텐

데.. 그게 나쁘지 않겠구나 싶어요.(참여자 8) 

범주 8: 삶과 죽음을 바라봄 

‘제2의 인생을 희망함’, ‘노후를 걱정함’, ‘지인이 떠나감’, 

‘죽음을 준비함’의 주제로 구성되어, 40~50대의 여성 참여자

들은 새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일을 계획하며, 열정과 행복

을 기대하면서 미래를 계획하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자녀들

에게 부담되지 않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주변 사람들의 경조사에 참여하는 일이 많아

지면서 자신의 삶과 건강한 죽음을 생각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한다.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여행도 다니고 그래야지... 친구들

이랑 모임 해야지. 돈을 준비해야지. 여행하고 즐기기 위

해서는 돈이 있어야지. 목적이 있고..., 항상 나는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하는데... 남편을 관리해줘 야지. 우리 

남편이 잘 못하니까. 공통된 취미생활을 가져야겠어. 그

게 좋은 거 같아.(참여자 6)

제일 걱정되는 것은 노후 자금... 특별한 수입이 없을 

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노후에 경제적 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지금 나하고 신랑하고 버는 

범위 내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마련 

준비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야.(참여자 3) 

아픈 사람들 보면 아~아프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많

이 들죠... 주위에서 자꾸 아프고 나이 드니까 상가 집도 자

주 가게 되니까 더 건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전에

는 이런 생각 하나도 안하고... 이런 생각에 가지도 않았

죠. 상가 집도 가고... 그런 게 하나하나 생기는 거예요. 

(참여자 5)

요새 사회적으로 왜~생명 연장, 나도 그것은 하기 싫거

든. 그래서 생각한 게 아, 나도 그런 것에 대한 내 의사를 

기록을 해놓고 자식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놔야겠

다는 생각을 했어. 생명 연장 치료, 그건 나도 반대고. 장

례도 수목장 한다 납골당 한다 이런 것들도 아 이런 것도 

수목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유언처

럼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한 적은 있어.(참여자 3)

이상의 ‘나이는 숫자일 뿐임’, ‘삶과 죽음을 바라봄’ 의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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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conceptual frame on aging of women in 40’s and 50’s.

는 40~50대 여성의 경험 중, 나이 들어감의 불확실한 과정 속

에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며 다시 나아가고자 하는 특성으

로, Parse의 자유로움과 희망에 연결되어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8개의 각 범주들은 독립되어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40~50대 여성의 경험 선상에 공존하고 있으

므로 특정 시기의 부정적 변화와 문제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

나 인간 되어감의 시간과 환경의 연속선상에서 총체적으로 보

아야 함이 강조되었고, 40~5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나이 들

어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네 개의 개념 정리와 모형을 제시

하였다(Figure 1).

먼저, 참여자들은 40~50대에 접어들면서 경험한 자신의 신

체적 변화와 그동안 주부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 현재의 자기 

모습에 절망하거나, 이해받지 못한 것, 자신의 존재감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경험했다. 즉, 그동안의 삶과 비교하여 감소

되고 잃은 듯한 변화로 ‘내려감’으로 개념화 하였다. 다음은 

첫 개념과 상대적으로, 이전에는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이루

고, 받아들임을 통한 상호 관계의 경험에서 ‘올라감’으로 개념

화 하였다.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며, 나를 둘러싼 가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됨으로 ‘잠시 멈춤’과, 동시에 40~50대의 나이에 

대한 긍정의 해석과 ‘나이 들어감’에 대한 진행 선상에서의 삶

과 죽음을 바라보며, 새로운 준비와 도약을 하려는 경험을 ‘다

시 나아감’으로 개념화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40~50대 여성에 대한 기존의 질병 및 의학적 관

점에서 벗어나, 어느 특정 부분의 문제에 주목하기보다 생애 

과정에서의 경험적 본질과 의미를 탐색하고 그 현상을 Parse

의 인간 되어감 이론[1]에 비추어봄으로써 보다 심층적인 이해

와 공감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40~50대 여성 9명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내려감’, ‘올라감’, ‘잠시 멈춤’, 

‘다시 나아감’의 4개 개념으로 구분하여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1]의 9개 가정 및 3개의 원리와 연결하여 논의하고, 

40~50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의 개념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내려감

우선, 본 연구에서 40~50대 여성의 경험으로 나타난 첫 번

째 범주 ‘내 몸과 마음의 변화됨’은 골다공증 및 근골격계 질

환, 심막 관계, 비뇨생식계, 안면홍조, 발한, 우울, 불안 등의 

질병 및 의학적 관점에서의 연구[6,7,8,16] 결과와 유사하며, 

폐경기 여성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증상이 신체와 정서적 변화

[17]라는 것과 일치한다. 우울하고 기쁜 마음이 조석으로 변하

는 정서적 변화에 대한 경험은 나이 듦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와 젊음을 잃어가는 경험을 통한 허무함과 미래에 대한 불안

과 상관있음을 보여준다. 우울증과 관련된 국내 연구[6]에 따

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유병률이 1.5~2배 이상 높고, 폐경 유

무에 따라 우울에 유의미한 차이[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범주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함’은 중년기에 접어

들면서 ‘나는 누구이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고, 누구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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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가쁘게 달려 왔는가를 자문하는 경험이다. 주부와 엄마로

서의 삶을 위해 출산 및 육아과정에서 직장과 사회 경력의 단

절을 경험[3]하며 살아오다가, 역할 상실에 따른 자기 존재감

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존재에 대한 자아의식을 갖고자 애

쓰고 심리적 방황과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

가?’ 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유형에서 긍정적인 중

년기 자아형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결과와 같은 맥락이

다. 이는 40~50대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는 가

족들의 이해와 더불어 자아가치감 및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역할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제공돼야 함을 뒷받침

한다.

첫 번째 범주인 ‘내 몸과 마음의 변화됨’과 두 번째 범주인 

‘나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함’은 40~50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

을 늙어가는 것으로서 이전에 가졌고,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점

차 어렵고 불편해지는 안 좋은 변화와 현상들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내려감’은 Parse의 가정 5의 다차원적이고, 독특

하며, 상대적인 시간 및 공간에 따른 경험 중 슬프고 고통 받는 

양상과 같은 맥락이다. 

올라감

40~50대 여성의 신체와 정서적 변화 경험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나 본 연구의 세 번째, 네 번째 범주

인 생산적 역할이 확대됨, 다차원적으로 초월하게 됨 등에서

는 40~50대 여성을 새로운 각도에서 폭넓게 이해하는데 도움

을 준다. 

여기에서 중년기는 경제적 안정 및 사회적 지위의 확립 속

에서 역할 수행과 자녀교육 및 진로에 관심을 갖는 생산적인 

황금기[18]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성장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더불어 성장한다는 생각을 갖

고 있으나, 보다 의미 있는 사회적 일원으로서의 활동을 원하

고 있었다. 중년기 여성은 편안하게 쉬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 

오히려 만족감을 얻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는 경제적인 

이로움 외에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 등이 동기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숙과 성취의 시기로 자기 확신감이 증가하

나 단순히 자신과 자기 세대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을 가지

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너그러워지고 편안해하

면서, 생각이 유연해지고, 타인과 친화적이 되며, 다양성을 인

정함으로써 공감하고,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

었다. 또한, 중년기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적으로 풍요로

워지고 지혜로워지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재평가하고 노년

의 삶을 준비하게 되는 삶의 전환기이다. 생의 어느 순간보다

도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

서 때로는 허무와 절망감으로 인해 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기[2,18]로 자신의 인

생을 재평가하여 다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기인 동시에 

삶의 의미를 추구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19].

세 번째 범주인 ‘생산적 역할이 확대됨’과 네 번째 범주인 

‘다차원적으로 초월하게 됨’은 40~50대 여성들이 자신의 사

회적 성장과 자녀의 성장을 통해 상호적인 전진과 인정 및 순

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Parse의 원리 3인 가능성을 가지고 공

동 초월하는 것과 관련된다. 즉, 올라감은 Parse의 기쁘고 만

족스러운 경험 양상과 일치하며 뭔가를 얻고 채우는 것과 같

은 맥락이다. 

잠시 멈춤

다섯 번째 범주인 ‘가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됨’과 여섯 번째 

범주인 ‘되돌아봄’에서는 40~50대 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시기인 반면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

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행함

[4]을 경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사회와 가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세대로서 자신의 윗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시기이며, 자녀의 성장과 독립으로 인한 

역할 감소 및 상당한 허탈감과 정신적 충격[18], 공허감[20]과 

우리나라 전통사회 문화인 가부장제[21]와 관련된 제한받는 

여성으로서의 경험을 갖는 시기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 내에서의 변화 중 남편과의 관계가 남편의 뜻에 일방적

으로 따르거나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등한 입

장에서 상대방 말을 경청해 주고 배려하고 이해해 주는 남편

의 행동 변화를 좋게 생각하게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처

럼 우리나라 40~50대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고, 가족 내의 자녀와 부모, 남편과 관련된 변화의 과

정에서 자신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 시

기에 자신을 이해하고 지나온 삶의 전반에 대하여 재평가[19] 

하거나 삶의 의미를 재구성[21] 하는데 적절한 사회적 역할이 

제공된다면, 보다 건강한 40~50대 중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범주인 ‘가족에 대한 생각이 변화됨’, 

‘되돌아봄’은 40~50대 여성들이 다양한 가능성 있는 환경 속

에서 가족을 우선적으로 선택했고, 지금은 지나온 날들을 돌

아보면서 개인적 경험과 인간관계를 생각하는 시간을 경험하

고 있었다. 이는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가치화

와 언어화를 통해서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이라는 Pars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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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1과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초월 한다는 원리 3과 관련된

다. 즉, Parse의 가치화 과정에 따르면 40~50대 여성들은 가

족을 가치화하고 선택하였으며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변

형성(Transforming)을 경험하며 지나온 과정을 되돌아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잠시 멈춤과 같은 맥락이다.

다시 나아감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범주인 ‘나이는 숫자일 뿐임’, 

‘삶과 죽음을 바라봄’은 40~50대 여성의 경험 중 나이 들어감

의 과정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기대하는 경험 양상으로 보인

다. 본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신체적, 정신적 나이를 초월하

여 나이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하고, 나이 듦을 부정적

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즐

기고 풍요롭게 하며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주부의 나이 인식에 따른 반응유형[22]에서 수

용적 특성과 관련지을 수 있으며, 이들의 주관적 연령이 실제 

연령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보이거나[19], 나이 듦에 구애받지 

않고 나이는 숫자라는 개념으로의 인식이 일상생활 기능수준

의 향상 및 긍정적인 안녕감을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유사하다[2]. 결국, 나이에 대한 초월적 해석으로 삶에서 

충분히 잠재력을 개발하게 되며 나이 듦에 대해 준비하게 되

고, 나아가 나이 든 만큼 인격의 성숙을 도모하게 되고 자신을 

넘어 타인의 삶에 대해 나누는 삶을 누리게 됨으로 관계에까

지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중년의 경험 중 노후를 걱정함은 경

제력에 대한 부분으로 자신들의 노후를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

고[2], 오히려 스스로 취업하려는 의지로 나타났다[21]. 이는 

지나온 경험 중 상실, 위기, 절망 등을 딛고 미래에 대한 불안

보다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것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 

및 삶의 질 증진, 자기 초월 등과 관련된다[23]. 또한, 중년기에

는 노후 준비[24]와 더불어 부모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서 죽

음에 대해 깊게 인식하게 되지만 이시기의 죽음에 대한 자각

은 자신의 삶을 재평가[25]하고 인생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죽

음에 대한 성숙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의 여성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될 수 있기에 여덟 

개의 범주를 근거로 스스로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간호중재가 요구된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범주인 ‘나이를 숫자로만 봄’, ‘삶과 

죽음을 바라봄’은 40~50대 여성들이 나이에 대한 자기 해석

으로 나이 들어감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초월하여 새로운 

삶과 죽음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한다는 것이 변형 과정에서 독창성을 강화하는 것이

라는 Parse의 원리 3과 관련되며, 특히, 삶의 확실성-불확실성 

속에서 순응하는 독창성(originating)으로 보인다. 즉, 나이 

들어감의 불확실한 과정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기대하는 경험 

양상으로 Parse의 자유로움과 희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본 연

구의 다시 나아감과 같은 맥락이다.

결 론

40~50대 여성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의 주요 범주를 

바탕으로 개념화된 ‘내려감’, ‘올라감’, ‘잠시 멈춤’, ‘다시 나

아감’은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의 원리인 순응-불응, 연결-

분리, 가능-제한, 추진-저항과 같이 역설적인 리듬으로 연결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40~50대 여성들이 ‘나이 들어감’을 어떻게 경험

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이들이 경험한 ‘나이 들어감’의 구조와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

한 질적 연구이다. 40~50대 여성 9명의 연구참여자를 심층 면

접을 실시하여 Colaizzi의 분석방법[13]을 이용하여 Parse이

론의 원리를 조명하며 기술하였다. 40~50대 여성들은 ‘나이 

들어감 속에서의 변화로 잃어버리고 낮아지는 경험’과 동시에 

‘자기성장과 받아들임의 상호 관계에서 이룸과 채워짐으로 올

라가는 경험을 한다. 그리고 지나온’삶을 돌아보며 나를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로 멈추어 있는 경험‘과 동시에’나이 들

어감에 대한 긍정적 해석과 새로운 준비와 도약을 향하여 다

시 나아가는 경험‘을 한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의학적 질병 관점으로 특정 연령대에서 

드러나는 문제, 또는 질환에 주목해 온 것에 비해, 본 연구는 

특정한 연령대에서도 결국, 인간 되어감 이론[1]에서의 슬픔

과 고통, 기쁨과 만족, 제한받는 느낌과 자유로움 및 희망 등의 

경험에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 또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생애 경험을 ‘내려감’과 ‘올라

감’, ‘잠시 멈춤’과 ‘다시 나아감’의 모형으로 도식화하면서 8

개 범주에서 나타난 경험들은 ‘나이 들어감’의 연속선상에서 

순서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성을 가지고 

일어남을 발견한 데 그 의의가 크다. 이는 40~50대 여성들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경험 모형을 기초로 나이 들어감에 대한 

단편적인 인식과 개념을 넘어 ‘나이 들어감’에 대한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이해와 간호 이론 개발의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

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0~50대 여성들의 경험을 살펴

봄으로 총체적 이해를 돕고 내려감과 올라감, 잠시 멈춤과 다

시 나아감의 범주를 제시함으로 구체적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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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40~50대 여성의 경험은 전인(whole person)으로

서 매우 다양하고 총체적인 경험인데 반해, 그간의 연구 및 중

재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로 세계적 정치 ‧ 경제 변화와 동시에 

국가적 사회문화 및 경제적 변화 속에서의 부정적 경험과[19], 

갱년기 신체 증상과 대처에 초점을 둔 질병 관점에서의 부분

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6,8]. 이에 중년기 여성의 경험을 볼 

때 여성의 어떤 건강 문제도 여성의 인간되어 가는 과정 속에

서 총체적으로, 전 생애주기와 유기적 관계 속[26]에서 바라보

고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미숙하고 허약한 측면과 성

숙되고 건강한 측면으로 구분한 간호중재의 개발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임상에서 대면하게 되는 40~50대 여성에 대한 

접근은 질병중심의 신체 변화적 측면으로 특정 단면에 국한시

키지 말고, 전 생애적 과정에서 인간 되어감을 기반으로 총체

적 측면에서의 간호중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이들이 

갖는 다양한 변화의 이해를 기반으로 약점 및 강점을 각각 반

영하여 개별적인 소위 맞춤형 간호중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둘째, 40~50대 여성의 가족 및 인간관계와 관련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 대상과의 관계적, 심리적 경험의 특성과 

본질에 대한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여성 개인의 나이 들어감을 세분화하여 다른 연령대

에서의 경험을 연구함으로 일대기적 생애 과정에서 건강증진

을 위한 간호중재 전략을 모색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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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Many studies were already conducted on the physical symptoms related to menopause, climacteric 

health problems and intervention study for symptoms related problems of the middle-aged women.

￭ What this paper adds?
Experiences in aging among women in 40's and 50's enlightened with Parse's theory of human becoming 

in terms of 'going down', 'going up', 'pausing', 'going forward again' appeared simultaneously, rather 

than consecutively.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Women in 40's and 50's require holistic nursing intervention with physical, psychological, socio- 

economical, and spiritual aspects, rather than focusing on problematic physical symptom relief & pre-

vention of further conditions.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various nursing intervention considering on 

different environment, type of experience, and level of human becoming, individually.


